
금속노조통신59호-1

59호 
▣발행일 : 2018년 6월 7일(목) ▣발행인 : 김호규▣발행처 : 노조선전홍보실▣스마트폰m. ilabor.org / ▣전화 : 02-2670-9507

대우조선노조, 7일~8일 금속노조 전환 투표
노조 임원, 사무처, 경남지부 대우조선 출퇴근 선전전 …“금속노조와 함께 고용 지키자”

대우조선노동조합이 금속노조 가

입을 위한 조직전환 총회 투표를 벌

인다.

대우조선노동조합은 6월 7일과 8

일 이틀 동안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

에게 금속노조 가입을 묻기로 했다. 

대우조선노동조합이 금속노조로 조

직형태를 변경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

3분의 2, 66.7%의 찬성이 필요하다.

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임원, 사무

처, 노조 경남지부 임원과 지회 대표

자, 집행위원들이 대우조선노동조합

의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

5월 31일과 6월 1일 경남 거제 대우

조선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였

다. 노조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노동

자들에게 조직형태변경 투표에서 금

속노조 가입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했

다.

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“대우조

선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다. 매각과 

구조조정은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. 

회사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일했더

니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밀려 한

다”라고 지적했다. 황우찬 사무처장

은 “현대차, 기아차, 현대중공업 등 

대규모 사업장은 거의 다 금속노조

로 전환했다. 이제 대우조선노동조합 

조합원 동지들은 선택해야 한다. 대

우조선도 금속노조와 함께 가자”라

고 목소리를 높였다.

황우찬 사무처장은 “대우조선이 

구조조정 투쟁을 벌인다면, 금속노조

의 17만 조합원이 함께 싸울 것이

다”라고 약속했다.

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“조선

산업 격변기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

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려면 노조

가 강력한 정책 개입력을 확보해야 

한다”라며 “더 크고 강한 금속노

조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. 대우조

선의 도약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금

속노조로 가야 한다”라고 강조했다.

대우조선노동조합은 회사가 인터

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금속노조 가

입과 관련한 근거 없는 악소문을 퍼

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. 대우조선노

조는 금속노조 가입으로 더 큰 조직

을 이루는게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

키는 길이라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

있다.


